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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시철도 수요예측은 사업의 규모 설정 및 추진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4단계 수요

예측 방법론은 분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커 수요를 직관적으로 예측하거나 교차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역사별 

승하차 인원 예측의 경우 정확성과 활용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알뜰교통카드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결합한

트립체인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도권 지하철 이용자의 실제 영향권을 파악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역사별 영향권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역사별 공간 및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

다. 모형의 활용성 검토를 위해 최근 개통된 노선 및 향후 개통 예정 노선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해당 예측모형의 예측력을 실

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본 예측모형은 기존의 전통적 수요예측 기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향후 신규 

노선 기획, 역세권 개발, 교통정책 수립 등 초기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분석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철도 수요예측의 기존 방법론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대두

기존 도시철도 수요예측 방법론인 4단계 모형은 O/D 기반의 수단전환량을 산출해 도로 혼잡 

완화 및 편익 산정을 목적으로 개발된 방식이다. 그러나 분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개별 역사 수준의 승하차 인원 예측과 수요예측 결과의 검증·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측 기반 접근을 통해 기존보다 정밀하고 빠르게 

역사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트립체인 기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사별 영향권 분석 및 수요예측 모형 개발

본 연구는 알뜰교통카드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결합한 트립체인을 기반으로 수도권 도시철

도 이용자의 실제 통행 경로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역사별 영향권을 정의했다. 영향권은 

인구밀도, 업무시설 면적, 인근 역 거리 등을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공

간 및 교통 특성을 반영한 예측모형을 통해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을 산정하고, 이를 우이신

설선(개통 노선)과 면목선(예정 노선)에 적용해 예측력을 검증했다. 그 결과, 주거지역 기반 

통행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기존 수요예측 방법론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도시철도 수요예측 결과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통한 도시철도 및 도시계획 실현 방안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요예측 모형은 기존 4단계 수요예측 결과를 교차 검토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며, 비교적 단기간에 역사별 승하차 수요 산정이 가능해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신규노선 기획, 역세권 개발, 버스노선 연계,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예측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나므로, 일정 수준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더 효

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향후 환승노선 처리나 장래 개발계획 반영 등 보완 연구를 통해 

모형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Ⅰ. 연구 목적

4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철도 수요예측 방법론 연구

▍도시철도 정류장 수요를 신속하고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 제시

도시철도는 주요 공공투자사업 분야이지만,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예측에 있어 높은 불확실성 존재

○ 도시철도 수요예측은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

하고, 예측 방법론과 결과에 대한 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도시철도 사업에서 수요예측 결과는 사업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며, 역사

별 적정 시설규모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됨

∙ 기존 수요예측 방법론은 분석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예측 결과의 적정성 

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보완적 방법론 또한 부재한 실정임

 
○ 기존 철도 수요 추정 방법은 수단 전환량 산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정류장 이용객 예측의 정확성

과 논리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한 통행 목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기존 수요예측 방법은 노선 기반의 수단전환량 산출을 통해 도로 혼잡 완화 및 편익 산출

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방법론 구조상 지하철 역사별 승하차 인원을 현실적으로 모사하

는 데 한계가 있음

- 해당 방법론은 4단계 수요예측 모델(Four-Step Travel Demand Forecasting Model)

로,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법이나, 특히 역사별 승하차 예측 

결과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어렵고 활용성 또한 매우 제한적임

∙ 또한 일률적인 첨두율을 적용함에 따라 역사별 고유한 첨두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분

석 과정에서 다양한 가정이 적용되어 결과의 임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교통 빅데이터로 도시철도 영향권을 파악하고, 입지 정보를 기반으로 정류장별 수요 예측 모형을 구축

○ 도시철도 이용객의 First/Last mile이 포함된 실제 영향권을 파악하기 위해 알뜰카드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합하여 트립체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하철 이용객의 접근수단(도보, 버스 등)별 

실제 영향권을 분석하여 정류장별 영향권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함

○ 정류장 승하차 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정보(토지이용, 사회경제적·지리적 특성), 노선정보(배차

간격, 운행속도 등), 교통특성(도심 접근성, 버스정류장 접근성 등)을 활용하여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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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빅데이터 결합과 도시공간 및 교통정보를 가공하여 분석 데이터 구축

교통 빅데이터의 결합 및 가공을 통해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자의 트립체인을 구축

○ 본 연구에서는 2023년 기준 알뜰교통카드 데이터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함

∙ 알뜰교통카드는 앱 작동 위치 및 교통수단 승하차 정보를 기반으로

① 최초 출발지 → 승차(출발) 정류장까지의 거리,

② 하차(도착) 정류장 → 최종 도착지까지의 거리 측정이 가능하나,

지하철 환승 여부가 포함되지 않고 정류장 구분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결제 기반 데이터로 모수에 근접

하나,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최초 출발지 및 최종 도착지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두 데이터를 결합한 트립체인(출발지–승차–환승–하차–도착) 자료를 구축하여, 출발지·도착지·환

승역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전체 통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함

∙ 두 데이터는 사용자 ID 등 직접적인 매칭 정보가 없어, 수도권을 범위로 설정하고 초단위 

승하차 시간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결합함

-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샘플의 승하차역 통과 시각(각 1개, 초단위)이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샘플의 환승역을 포함한 승하차 시각(최대 10개) 중 일치하는지를 탐색하여 매칭함

- 시각이 일치하는 경우, 정류장 명칭의 앞글자 일치 여부 및 좌표 간 거리 등을 기준으로 정

합성을 검토하여 추가 매칭 여부 또는 제외 여부를 판단함

∙ 총 5,900만 개의 트립체인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수도권 전체 지하철 이용객의 약 

2.2% 수준으로,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의 통행 패턴을 분석하기에 충분한 규모임

역 인근의 도시공간 정보 및 교통특성 자료 수집을 위해 건축물통합정보,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

지표, 서울시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

○ 역 인근 반경을 500m, 1km, 유형별 영향권 거리로 설정하여, 인구, 지가, 접근성, 교통시설 등 다

양한 공간정보를 수집·재가공하여 도시공간 특성 분석에 활용함

∙ 도시공간정보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제공 방식이 상이하므로, 폴리곤·선형·포인트·격자 

등 영향권 내 공간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여 지하철역별로 산정함

○ 공간정보 외에도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특성 자료를 수집·가공하였으며, 

역사 정보, 열차 운행 정보, 접근성 정보 등 역별 교통특성 자료를 수집함

∙ 분석 대상에는 서울 지하철 1~9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김포골드라인, 경강

선, 신분당선, 인천지하철 1·2호선, 공항철도, 우이신설선, 신림선, 의정부경전철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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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중교통 통행 데이터 및 지리공간 데이터 수집

▍도시철도 정류장 영향권 분석 결과, 6개의 유형으로 구분

트립체인 자료를 활용한 도시철도 정류장 영향권 분석 결과, 도보 영향권은 대체로 400~600m 

수준, 공원 및 등산로, 상권, 보행환경 등의 요인이 도보 영향권 범위에 영향을 미침

○ 동일 노선 내 인근 역사 간 거리가 짧을수록 보행시간을 단축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정류장의 영향

권은 좁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일반 주거지에 비해 상권이 정류장 영향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는 상업시설 이용에 따른 영

향권 확장으로 해석됨

○ 시외버스나 광역버스 터미널 접근성이 높거나 업무 중심지에 위치한 역의 경우, 지하철 승·하차 

전후 환승하는 버스 이용 거리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또는 광역버스의 주요 승하차 지점과 연결된 지하철역의 경우, 버스

의 영향권이 상당히 넓게 형성됨

∙ 이 경우 지하철은 광역버스 이용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정류장 영향권을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됨

○ 도보 및 버스 영향권의 이동 거리, 시간, 속도를 K-means 분석을 통해 6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

며, 각 그룹은 영향권 거리와 평균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명확히 특성별로 구분됨

∙ 영향권 거리는 출발지에서 역까지의 도보 및 버스 승차 거리를 기준으로 그룹 유형 간 명

확히 구분됨

∙ 평균 이동거리 또한 영향권 거리와 유사하게 그룹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6개의 영향권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그룹1: 서울시 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역사로, 주거지 인근 지역이 다수를 차지

∙ 그룹2: 그룹1 대비 토지복합이용 등으로 버스 영향권이 넓은 도심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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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3: 공원 등에 인접하여 도보 영향권이 매우 넓은 역사

∙ 그룹4: 서울외곽 혹은 수도권역사 중 버스접근이 발달한 지역 중심역사

∙ 그룹5: 광역버스로 인해 버스 영향권이 매우 넓은 도심부 역사

∙ 그룹6: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여 도보 영향권이 다소 넓은 역사

[표 1] 역 영향권 유형 구분

그룹 수
평균영향권

(도보/버스)
특징 및 대표역사

1 268개
0.51km 

/2.44km

 • 서울시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역사(주거지역 인근)

(대표역사) 강남구청, 개봉, 개포동, 거여, 관악, 광흥창, 낙성대, 남부터미널, 독립문 등

2 142개
0.42km 

/5.04km

 • 그룹1 대비 토지복합 이용으로 버스 영향권이 넓은 역사(분류1과 4의 중간)

(대표역사) 고속터미널, 광화문, 노량진, 논현, 보라매공원, 성수, 여의도, 역삼 등

3 18개
2.1km 

/6.55km

 • 등산로, 공원 등에 인접하여 도보 영향권이 매우 넓은 역사

(대표역사) 공항화물청사, 도봉산, 선바위, 세종대왕릉, 소요산, 신길온천, 신둔도예촌 등

4 32개
0.48km 

/15.49km

 • 서울시 외곽 혹은 수도권역사 중 버스 접근노선이 발달한 역사

(대표역사) 강남대, 강변, 개화, 경기도청북부청사, 경전철의정부, 광나루, 당고개 등

5 13개
0.54km 

/22.86km

 • 광역버스로 인해 버스 영향권이 매우 넓은 역사

(대표역사) 강남, 명동, 사당, 신논현, 을지로3가, 을지로입구, 잠실 등

6 151개
0.79km 

/4.05km

 •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여 도보 영향권이 다소 넓은 역사(낮은 역사밀도)

(대표역사) 경마공원, 강일, 광교중앙, 부평구청, 성균관대, 아차산, 양재시민의숲, 오이도 등

이용객 분포 및 영향권 범위 (상도역 승차) 유형별 역사 분류 및 위치

▍영향권 구분의 주요 요소는 인근 역까지의 인접성, 업무시설 면적 등

도시철도 영향권 유형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인근 역까지의 거리, 영향권 내 인구밀도, 업무시설 

면적 등으로 확인

○ 도시공간 정보를 입력하여 도시철도 영향권 유형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랜덤포레스트 회귀 모형

(Random forest regression model)을 구축

∙ 종속변수는 지하철역 유형으로, 독립변수는 역 특성, 도시공간 특성, 교통 인프라 특성, 

SOC 접근성 특성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모형의 예측 정확도는 약 85% 수준

∙ 역사 개설 전 해당 모형에 역 인근 도시공간 정보를 입력하여 영향권이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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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중요도 산정 결과, 도시철도역 유형 분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근 역까지의 거

리, 영향권 내 인구밀도, 업무시설 면적 등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SOC 접근성 관련 변수(주차장, 초등학교, 주제공원), 역 인근 건축물 면적(주

거, 상업, 문화·교육) 및 버스 영향권 관련 변수인 버스정류장 수 등이 도시철도역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주: 위 분석은 Gini 중요도를 기준으로 특성 중요성을 산정

[그림 2] 랜덤포레스트 회귀 분석의 변수 중요도 분석 결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철도역 유형별 도시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상업시설 면적, 인구

밀도, 대로 길이, 버스정류장 수, 공원 및 학교 접근성 등에서 유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 6개의 도시철도역 영향권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유형 1’을 기준으로 다항 로짓 분석

(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수행함

∙ 유형 1 역의 인근 도시공간 특성과 다른 유형들의 도시공간 특성 간 차이를 분석함

∙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앞서 수행한 랜덤포레스트 모형과 동일한 변수들을 활용함

○ 분석 결과, 상업시설 면적, 인구밀도, 500m 반경 내 대로 길이, 버스정류장 수, 주제공원 및 학교 

접근성 등에 따라 도시철도역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유형 2는 유형 1에 비해 상업시설 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주제공원 접근성도 낮음

∙ 유형 3과 유형 4는 공통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특성을 보임

∙ 유형 5는 인구밀도가 낮고 대로 접근성이 양호함

∙ 유형 6은 업무시설 면적과 인구밀도가 모두 낮고, 대로 접근성도 떨어지며, 버스정류장 수

가 많고 주제공원, 초등학교 접근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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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권 내 공간 및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정류장 승하차 인원 예측모형 구축

랜덤포레스트 및 의사결정트리 모형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총 13개의 변수 최종 선정

○ 각 정류장의 유형별(1~6) 영향권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변수로는 영향권 내 상업·업무·주거 면적, 

공시지가 평균 등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교통특성 변수로는 배차간격, 강남역 소

요시간 등을 포함한 총 5개 항목을 선정함

∙ 공간정보 변수: 영향권 내 상업·주거·업무·산업·문화교육시설 면적, 공시지가 평균, 역까

지의 최단거리, 생산가능인구 밀도

∙ 교통특성 변수: 배차간격, 강남역 소요시간, 광역버스 노선 수, 열차 용량, 환승 노선 수

- ‘강남역까지의 소요시간’ 변수는 주요 도심지까지의 접근성이 영향권 유형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포함된 변수임

∙ 일부 변수 간 중복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거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최종 변

수 목록에서 제외함

승하차 인원 예측모형은 시간대별 패턴을 정밀 모사하기 위해 총 7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 승하차 예측모형은 전일 승하차, 전일 승차, 전일 하차, 오전 첨두 승차, 오전 첨두 하차, 오후 첨두 

승차, 오후 첨두 하차의 총 7개 유형으로 구분됨

○ 각 정류장의 영향권은 앞서 구축한 영향권 분류 모형을 기반으로 재설정하였으며, 해당 범위를 대

상으로 주거시설 면적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추출함

[그림 3] 승하차 인원 예측모형의 개요 및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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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준수한 예측력을 확보하였으며 일반적 주중 승하차 패턴 설명 가능

각 모형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계수의 부호와 규모를 통해 주중 승하차 패턴을 설명

할 수 있음

○ 주거시설 면적은 오전 첨두 승차 시 가장 큰 양(+)의 계수를 나타내며, 업무시설 면적은 오전 첨두 

승차 시 음(-)의 부호, 오전 첨두 하차 시에는 양(+)의 부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이 외에도 공시지가, 인근 역까지의 최단거리, 생산가능 인구밀도 등 변수들 역시 승하차 패턴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계수로 추정됨

[표 2] 전일 승하차 모형 추정 결과

① 전일 승하차 모형

독립변수 B P-value VIF

공간정보 변수 -

영향권 내 주거시설면적 0.00002 0.000*** 1.119

영향권 내 상업시설면적 0.00143 0.000*** 1.647

영향권 내 업무시설면적 -0.00002 0.000*** 1.341

영향권 내 산업시설면적 0.00058 0.000*** 1.040

영향권 내 문화교육시설면적 0.00085 0.000*** 1.267

영향권 내 공시지가 평균 0.00000 0.000*** 2.576

인근 역 최단거리 0.00064 0.000*** 1.751

영향권내 생산가능 인구밀도 0.00002 0.000*** 1.526

교통특성 변수 -

배차간격(전일) -0.01479 0.000*** 1.349

강남역 소요시간 0.01140 0.000*** 2.074

광역버스노선 수 0.00343 0.000*** 1.419

열차용량 0.14570 0.000*** 1.206

환승노선 수 0.45420 0.000*** 1.225

(Intercept) 6.93700 0.000*** -

No. of observation 76,308

F-statistic 10,690 0.6455

Adj.  0.6455

모형의 예측력을 검토하기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 실측치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역사에서 예측 

오차율이 40% 이내로 나타나 준수한 수준의 예측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 전일 승하차 모형 기준 예측 오차율은 대부분 역사에서 30~40% 이내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

한 수준의 예측력을 보임

∙ 전일 승하차 모형 기준, 승하차 인원이 10,000명 이하인 구간에서는 예측 오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모형별로는 오전 첨두 승차 및 오후 첨두 하차 모형의 오차율이 낮아, 주거지역 기반 통행

에서 비교적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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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출발지(오전 첨두 승차), 퇴근 도착지(오후 첨두 하차)에 대한 예측이 출근 도착지(오

전 첨두 하차), 퇴근 출발지(오후 첨두 승차)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거지역이 포함된 통행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력을 보이기 때문이며, 주거시설 

면적이 모형의 예측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모형별 실측치 대비 예측치 오차율



Ⅳ. 사례분석을 통한 모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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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결과, 도시철도 승하차 이용객 예측 시 활용 가능성 높음

최근 도시철도 개통 사례와 개통 예정 노선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 최근 개통 사례 중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의 실적을 기준으로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함

∙ 우이신설선의 경우 수요 예측치와 실제 개통 후 이용객 수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운영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우이신설선의 과다 예측된 수요를 모형을 통해 재예측하고, 당초 예측치 

및 실제 수요와의 비교를 통해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개통 예정 사례로는 2034년 개통 예정인 면목선 경전철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수요 예측치와 본 연구 모형의 예측 결과를 비교함

∙ 면목선은 최근(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

업이 추진 중임

∙ 개통 예정 노선은 실측 수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존 4단계 수

요예측 모형을 적용해 산출한 예측치와 본 연구의 예측 결과를 비교함

사례분석 결과, 최근 개통 사례 및 개통 예정 사례의 대부분 역사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높았으나, 

다수의 환승 노선 집중지나 장래 대규모 개발 예정된 일부 역사에서는 예측 오차율이 높게 발생함

○ 최근 개통 사례인 우이신설선에 대한 본 연구의 수요예측 결과는 실시협약 당시 제시된 예측치보

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예측치를 활용할 경우 사업추진 리스크 감

소 등 높은 활용성이 기대됨

∙ 총 승하차 수에 대한 예측 오차율은 약 –11.8% 수준으로, 기존 방법론의 오차율(+39.8%) 

대비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 모형 활용 시 해당 노선의 사업추진 리스

크를 낮추는 등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북한산보국문역과 솔샘역 등 일부 역사에서는 예측 오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근 등산로 등의 영향으로 평일에도 다양한 여가수요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개통 예정 사례인 면목선 경전철에 대한 예측 결과, 대부분 역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측치

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역사에서는 예측 오차율이 크게 발생함

∙ 해당 노선 전체의 일평균 승하차 수 예측은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났으나, 역사별 예측 오

차율에는 차이가 존재함

∙ 이러한 차이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측치는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반면, 본 연구의 공

간정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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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개발 계획이 반영된 역사에 대해서는 개발 규모 및 세부 위치 등을 검토한 후 본 연구

의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승하차 인원의 적정성을 교차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5] 사례분석 결과(역사별 오차 및 주요 역사 영향권)



Ⅴ.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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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결과의 불확실성 최소화로 향후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기여 기대

4단계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교차 검토 및 수요예측 불확실성 최소화 기여

○ 기존 도시철도 수요예측 방법론인 4단계 모형은 분석 과정이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결과 

및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직관적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의 모형은 논리적 수요예측이 단기간 내 가능하여 기존 방법론과의 신속한 교차 검토 도구

로 활용 가능함

○ 특히 도시철도 수요가 없던 신규 지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온 가법적 로짓모형의 보완 

방법론으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함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효율적 역세권 및 신도시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 신속하고 개략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신규 노선 정책 수립 지원

- 랜덤포레스트 모형을 활용한 수요예측 및 영향권 분석

철도 신설과 연계된 통합적 개발 전략 

추진

- 도시철도 활성화 및 역세권 연계개발 계획 수립에의 활용

-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수요예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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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역세권 신도시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신속하고 개략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신규 노선 정책 수립 지원

○ 알뜰교통카드 및 교통카드 데이터를 결합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자의 보행 

및 버스 영향권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First/Last mile 관련 정책 수립 및 신규 철도사업 기획 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기존 역사의 역세권 개발 시, 보행·버스 영향권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활성화된 역의 특성

을 사례 분석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랜덤포레스트 모형을 활용한 수요예측 및 영향권 분석

○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신규 역사 계획 시 영향권 및 개략 수준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며, 이를 바

탕으로 도시철도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토지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 분석 결과, 역의 일반적 영향권 거리는 4~600m이며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라 지하철역의 영향권

은 축소 및 확장되기도 함

▍철도 신설과 연계된 통합적 개발 전략적 추진

도시철도 활성화 및 역세권 연계개발 계획 수립에의 활용

○ 역 인근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영향권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에 분석 결과 활용 가능함

○ 역사별 영향권 및 수요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신규 역사의 위치 설정, 버스노선 및 정류장 배치, 신

규개발 부지의 용도 설정 등과 관련한 실무적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 영향권 수준에 따라 자전거, PM, 무빙워크 등 보조교통수단 활용에 대한 추가적 계획도 필요함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수요예측 반영

○ 이와 같은 추정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반영하여 실현 가능성 제고 가능함

○ 철도 신설+역세권 개발 통합 추진, 수요 확보 및 편익 검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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